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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코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Fun‘ ’

즉 재미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 하지 말래도 하고 재미없으면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

다는 것입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듣고 모임도 재미가 있어야 가고 공연 같은 것은 더. ,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단순히 Fun,

재미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 함께 감동을 원합니다fun .

월드컵 때 시청 앞에 수 백만 명이 모여들었던 것도 비를 맞아 가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것,

도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함께 울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민들레의 영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승룡 목.

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카페를 새로운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그 카페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

랑과 같은 사랑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재미있는 그 카페

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 먹어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는 한번 돈을 내고 여러 번 커피나 음료수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라면도 하나씩 그냥 먹게 해줍니다.

요즈음은 베이커리를 시작해서 빵도 줍니다 책도 쌓아놓고 무료로 읽게 해 줍니다 젊은이. .

들은 또래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페 안에 세미나 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모

임 공간도 제공 해 주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도 해주고 은사 발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카페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에서 평짜리 공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덟 곳에 수천 평의 매장을 가진 카10

페로 성장했습니다 일년에 이 카페를 다녀가는 사람이 약 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500 .

바쁜 시간에는 한 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

다.



무엇이 이 카페를 이렇게 성공시켰습니까?

고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주기를 원했을 때 청년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지승룡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만족 수준이 아니고 고객감동 수준도 아니고 고객 기절 수준이라고.

최소한 고객들이 지불한 돈의 배정도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아가게 하겠다는 생각10

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순수하게 쏟아 부어줄 때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들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처럼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